
한농공 영암지사, 추석 맞아 아동복지시설에 따뜻한 사랑 나눔 실
천
- 온누리상품권 전달로 온정 나누고 지역경제 활력 더해 -

[영암군민일보/김유인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29일, 영암읍에 위치한

아동복지시설인 영암영애원을 방문하여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.

 

이번에 전달한 온누리상품권은 시설의 식재료와 생필품 구입 등 아동복지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며, 전통

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.

 

전지영 영암지사장은 “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.”라며,

“아울러 이번 나눔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.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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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농번기 일손 돕기, 저수지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

헌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,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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